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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해결을위한4대입법과제우선추진촉구, 국회앞기자회견예고보도(2020.5.26.)

6/2(화), 코로나19로심화될교육불평등해

결을위해21대국회에 ‘4대입법과제 ’를

제안하는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일 (화)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심화

될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21대 국회 4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기

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개원을 맞이합니다. 20대 국

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

회는 일하는 국회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

던 학력․학별 차별관행 철폐,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대학서열화 해소 등의 공약과 국정과

제를 이행할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21대

국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의 많은

부분이 가정으로 이양되면서 학부모의 지도․지원 수준과 사교육 참여 여부가 교육격차를 불

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고3부터 감염의 위험을 안고 등교

개학을 시작했지만, 감염 확산에 따른 등교 중지의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고2 이하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 격차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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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교육격차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계층 간 소득 격차와 맞물려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교육이 특권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

육격차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매우 절박합니

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4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화된 교

육격차와 교육불평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리얼미터 의뢰), 이를 해소하

기 위한 4대 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코로나19로 심화될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21대 국회 ‘4대 입법과제 ’ 우선

추진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국회 앞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은종 연구원 (02-797-4044/내선번호503)

■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인식, 교육불평등 해소 입법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교육분야 ‘4대 입법과제’ 발표

2020. 5.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